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로 연간 수천억

원의 광고매출을 올리면서 수익을 제휴 언론사와 공유하

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위원회 강효상 의원은 사업보고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PC·모바일 웹사이

트에 서비스하며 얻는 광고매출이 연 2,357억 2,900여만원

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 전체 디스플레이 광

고액 3,287억원의 71.7%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뉴스를 클릭했을 때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

는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 콘텐츠에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해당 언론사가 갖지만,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전재된 뉴스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네이버가 모두 독식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실은 “네이버가 뉴스 광고매출을 독식하

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소비자가 네이버로 뉴

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66%에 이르러 언론사로서는 기사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실 네이버의 뉴스광고 수익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도에도 카이스트 남찬기 교수는 ‘N-스크린 환경

에서 뉴스 컨텐츠 유통 전략 및 디지털 뉴스 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포털과 언론사가 일정 비율

로 영업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

사에서는 네이버의 2013년 영업이익 5241억 3900만원 중 

광고로 인한 부분은 총 3691억 2900만원으로 이중 14.2%

인 741억 8300만원이 뉴스가 기여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도 포털에서의 뉴스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을 꾸리고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포털 측이 자료 제공에 적극적이지 못해 연구가 지지

부진한 상태”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광고매출을 독식하는 것과 

달리, 방송사에는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광고수익의 

90%를 배당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는 구글, 유튜브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

는 동영상 시장에서는 광고 배분을 하면서,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뉴스 부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해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기사 페이지 옆이나 하단에 붙

은 광고 수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언론사에) 뉴스정보 

제공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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